
영화 파과 베를린 사로잡은 60대 여성 킬러

영화 파과 포스터. 27일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영화 파과 제작보고회. 연합뉴스

이혜영 배우를 보자마자 운명적이

라고 느꼈어요. 살아온 흔적과 에

너지, 아우라가 전해졌죠. 마치 오

랫동안 파과 를 준비한 느낌이었

습니다.

영화 파과 를 연출한 민규동 감

독은 27일 서울 롯데시네마 건대입

구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주연

배우 이혜영과의 첫 만남을 회상하

며 (영화 속 캐릭터) 조각 을 구

현한 것 같았다 고 말했다.

오는 5월 1일 개봉하는 이 영화

는 전설적인 60대 여자 킬러 조각

(이혜영 분)과 젊은 남자 킬러 투

우(김성철)의 대결을 그린 작품이

다. 구병모 작가가 쓴 동명의 베스

트셀러를 원작으로 했다.

소설의 팬층이 탄탄한 데다 기

존 한국 영화에서 보기 힘들었던

나이 든 여성 킬러가 등장해 제작

단계 때부터 캐스팅에 관심이 쏠

렸다. 영화 팬들의 가상 캐스팅

에서 최우선 순위로 꼽히던 이혜

영이 실제로 조각 역을 맡아 화제

가 됐다.

이혜영은 나와 비슷한 나이대의

좋은 배우들이 많은데 왜 나를 선

택했을까 생각해 봤다 며 아마 보

톡스를 맞지 않아 (자연스럽게 늙

은 덕에) 캐스팅된 게 아닌가 싶

다 고 웃었다.

살인 청부업체 신성방역 의 떠

오르는 에이스이자 조각을 쫓는 미

스터리한 킬러 투우 역에는 김성철

이 낙점됐다.

민 감독은 김성철에 대해 뮤지

컬 무대에서 보여주는 카리스마와

퍼포먼스, 에너지가 대단하다 며

투우는 지나치게 남성적인 인물이

아닌데, 김성철은 아직 미소년 같

은 느낌이 있어 역할에 맞았다 고

설명했다.

평소 액션물에 도전해보고 싶었

던 김성철은 민 감독이 건넨 시나

리오를 읽고 큰 고민 없이 출연을

확정했다. 그러나 액션이 거칠고

롱테이크(긴 분량의 장면을 편집

없이 한 번에 촬영하는 것)도 많아

촬영 현장에서 애를 먹었다고 회상

했다.

김성철은 투우의 첫 등장 장면

은 다섯 번 정도 찍으면 되겠구나

싶었는데 감독님이 오케이 (OK)

를 안 해주시더라 며 결국 총 17

번 같은 장면을 촬영했다 고 돌아

봤다.

액션 연기에 도전하는 데 두려움

이 있었다는 이혜영은 촬영 중 다

치기도 했다고 떠올렸다.

그는 무술 감독님과 스턴트 배

우가 없었으면 이런 장면이 나올

수 없었다. 편집도 너무 잘됐다 고

말했다.

실감 나는 액션 덕에 파과 는

지난달 베를린국제영화제 베를리

날레 스페셜 부문에서 상영된 이후

해외 매체로부터 총 대신 칼을 든

존 윅을 상상하면 된다 등 호평을

끌어냈다.

민 감독은 노화와 인생에 관한

성찰이 담겨 있다 는 한 외신 평을

소개하며 파과 가 단순히 액션에

치중한 영화는 아니라고 강조했다.

그는 파과 에선 인물들이 몸도

싸우지만, 마음도 싸운다. 몸과 마

음이 싸우는 게 진짜 싸움이라 생

각한다 며 그 결과 관객은 인간의

삶을 보게 되고 감정적 여운도 길

게 느낄 것 이라고 자신감을 나타

냈다. 연합뉴스

2025년 3월 28일 금요일8

영화 승부 한 장면.

이병헌 유아인 주연의 영화 승부

가 개봉일 9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

원하며 흥행에 시동을 걸었다.

27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

에 따르면 승부 는 개봉일인 전날

9만1000여 명(매출액 점유율 52.8

％)을 모아 박스오피스 1위로 출발

했다.

김형주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는

바둑의 황제라 불리던 프로 9단 조

훈현(이병헌 분)과 그의 제자 이창

호(유아인)가 1990년대 결승전에

서 연이어 맞붙게 되며 벌어지는

일을 그렸다.

2021년 촬영을 마치고 2023년 넷

플릭스로 공개될 예정이었지만, 유

아인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으

면서 4년 만에 개봉했다. 승부 는

유아인이 마약 논란 이후 처음으로

선보이는 극장용 영화이기도 하다.

이 영화는 실제 관람객의 평가를

토대로 산정하는 CGV골든에그지

수에서 96％의 높은 점수를 기록

중이다. 두 주연 배우의 뛰어난 연

기가 호평받는 분위기지만, 일부

관객은 유아인을 스크린에서 보는

게 불편하다는 의견도 내고 있다.

승부 의 개봉으로 지난달 28일

부터 이틀을 제외하고 박스오피스

정상을 지키던 봉준호 감독의 미

키 17 은 2위로 내려갔다. 1만7000

여 명(9.8％)을 더해 누적 관객은

288만여 명으로 늘었다.

3위는 애니메이션 극장판 진격

의 거인 완결편 더 라스트 어택

으로 1만5000여 명(9.7％)이 관람

했다. 연합뉴스

걸그룹 에스파

걸그룹 에스파가 히트곡 위플래

시 (Whiplash)에 영어 가사를 붙

여 새로운 매력을 뽐낸다.

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에스

파의 위플래시 영어판을 27일 오

후 1시 각종 음원 사이트에 공개한

다고 밝혔다.

지난해 10월 동명 미니앨범 타이

틀곡으로 발매된 위플래시 원곡

은 강렬한 베이스 음향과 하우스

장르의 비트가 특징인 댄스곡이다.

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틀에 갇히

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는 가

사가 인기를 끌며 원곡이 수록된

미니앨범은 지난해 11월 밀리언셀

러를 달성했다.

이번 싱글에는 위플래시 원곡

에 영어 가사를 붙인 버전과 함께

세계적인 DJ 스티브 아오키가 리

믹스한 버전도 수록됐다. 아오키는

에스파 멤버들의 개성 넘치는 보컬

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했다.

에스파는 29일(현지시간) 미국

대중음악 시상식 빌보드 위민 인

뮤직 2025 (Billboard Women in

Music 2025) 시상식에 참석해 위

플래시 영어 버전 무대를 처음 선

보인다.

에스파는 해당 시상식 올해의

그룹상 (Group of the Year) 수

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. 연합뉴스

KBS 한국인의 밥상 아침마당 캡처

한국인의 삶과 문화를 한 끼 밥상

위에서 풀어낸 교양 프로그램 한

국인의 밥상 MC가 14년 만에 최

불암에서 최수종으로 바뀐다.

KBS는 1TV 한국인의 밥상

700회를 맞는 다음 달 10일부터 최

수종이 새롭게 MC를 맡는다고 26

일 밝혔다.

약 14년간 한국인의 밥상 을 이

끌어 온 최불암은 오랜 시간 함께해

온 밥상 이야기를 이제 든든한 후배

에게 물려주고자 한다 고 말했다.

최불암은 한국인의 밥상 이 첫

방송된 2011년 1월부터 MC 자리를

지켜왔다.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

지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도 올해 1

월 프로그램에 다시 돌아왔다.

그는 올 초 복귀와 함께 새로운

출발선에 섰다는 마음으로 힘차게

가자 고 말했지만, 결국 한국인의

밥상 을 후배에게 물려주게 됐다.

KBS 관계자는 (최불암의) 건

강상 문제는 아니다 라며 박수칠

때 떠나고 싶다는 배우 측의 제안

이 있어 후임자를 고심한 끝에 찾

게 됐다 고 설명했다. 연합뉴스


